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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기업, 원자재 강세 “부정적”
한국거래소, 4/4분기 영업실적 악화 … 대한유화 삼성정밀화학도

국내기업들이 2010년 4/4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실적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거래소에 따르면, 1월1일부터 31일까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(대규모 법인은 15%) 이상 변경 공시

를 통해 2010년 4/4분기 영업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7곳 가

운데 20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실적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.

판매가격 하락, 환율 등 다른 주요 원인들에 비해 비중이 압도적으로, 특히 화학, 제지, 식료품 등이 원자재

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유화는 “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구입단가의 인상으로 제품 마진이 축소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”

고 설명했고 삼화페인트도 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원가부담으로 작용했다”고 밝혔다.

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손해를 본 화학기업으로는 삼성정밀화학, KPX화인케미칼, 진양화학 등도 포함됐다.

4/4분기 영업이익이 82.9% 감소한 한국제지는 공시에서 “원재료 가격은 급등한 반면 판매가격의 소폭 상승

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”고 밝혔다.

영풍제지, 페이퍼코리아 등 다른 제지 생산기업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을 영업실적 악

화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다.

그밖에 CJ제일제당 등 식료품 업종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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